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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성생활과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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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exual Life of Elderly and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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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성관계와 부부친밀감이 노인의 생활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유배우자가 있는 노인 309명을 대상으로 2019
년 10월 10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일 동안 면접 및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51%, 여성은 49%로 나이
는 60, 70대가 전체의 84.7%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초졸과 중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60.1%, 그중 개신교가 24.7%이다. 지역은 농어촌에 사는 비율이 42.9%이고. 건강 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87.6%로 나타났다. 성생활빈도에 있어서는 1개월에 1~2회 성생활을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41.4%로 에 달했으며, 남성
이 여성보다, 연령은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지역은 중소도시 이상에 사는 노인들이,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생활만족도에서 남성이, 중소도시 이상에 거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간 정서적친밀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개신교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소도시 이상에
거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 결과 성생활 만족도는 정서적친밀감
(p<.01), 생활 만족도(p<.01)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고,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lderly's sexual relations and marital intimacy affect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Interviews and visits were conducted for 11 days targeting 309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51% were male, 49% were female, and 84.7% were in their 
60s and 70s. Approximately 60.1% of them were religious, of which 24.7% were protestants. In the 
region, 42.9% lived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nswered that their health
status was above average was 87.6%. Regarding the frequency of sexual life, 41.4%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d sex once or twice a month. Males had a higher frequency of sexual life than females. A
lower age, higher education, living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better health status, and higher 
income level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frequency of sexual life. The factors tha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life satisfaction were gender, region, and health status. Those with religion
as Protestantism, residing in a small or medium-sized city or over, with better health and higher income
levels were found to have higher life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with sex lif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imacy (p<.01) and life satisfaction (p<.01).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sexual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s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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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고령사회의 진입은 국민 삶의 형태까지도 바꿔 
놓고 있다[1].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강화 등 사회변화
로 ‘빈 둥지(empty nest)’ 기간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
씬 더 길어졌으며,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년의 성은 
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에도 
주목받지 못하였다[2]. 오히려 노인의 성 활동은 불필요
한 것이며, 노인은 무성적 존재이고, 성 활동은 건강에도 
해롭다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어왔다. 또한 노년
기의 성에 대한 부적절한 가치관과 지식은 증가하는 노
인의 성병과 성생활 문제, 아동 성추행과 같은 노인의 성
범죄나 반사회적인 일탈행위, 사별이나 황혼이혼에 따른 
독신 노인들의 성 문제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3]. 그런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
고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노년기의 성에 대한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질적 삶을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서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4]. 이러한 변화는 노인
들의 삶에 있어서 성생활이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반면, 신체적 건강과 함께 건강한 성생활이 성공적인 노
화의 보조적인 요소로써 실제로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들
의 삶에 대한 가치, 자기 존재감 내지는 삶에 대한 만족
감과도 결부된 형태로 성을 바라보게 하였다[5]. 

노년기의 성에 관한 연구는 Pomeroy et al.[6]을 시
작으로 Christenson & Gagnon[7], Masters & 
Johnson[8]을 거치면서 점점 많은 연구가 노인들의 성
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9]. 한국에서도 이미 1980년대부
터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연구가 주로 노인의 성 의식, 성
과 생활 만족을 주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에는 생리적 본능뿐만 아니라 성생활과 관련된 정서, 태
도, 관계 등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들도 함께 다
루고 있다[10,11]. 

오늘날 노인의 성문제는 무관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노년기 역시 인간의 어느 발달단계 못지
않게 삶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이다. 성
은 신체를 통한 자기 표현방법이며 사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성생활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한다[10]. 뿐만 아니라 성은 단순한 성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교류, 정서적 교감이
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노년기의 성생활은 삶의 질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11]. 또한 “노년기

의 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의 기본적 욕구이자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와 자아발전과도 
연결되는 근원적이며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12]. 

노인의 성생활이란 모든 유형의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13], 노년기에 상실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대신하여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14], 노인의 삶에 있어 성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5]. 그러나 현재 노인의 성에 관한 문제는 관심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며,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노
인의 성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들
의 성생활과 유배우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간 정서적 친
밀감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성의 중요성에 
대한 전파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동
안 ‘성적인 존재(sexual being)’라는 명제가 말해주듯이 
노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Maslow(1967)의 욕구 
단계(hierarchy of needs) 이론[16]이나 Alderfer(1969)의 
ERG이론에 따르자면 성생활은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
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고[12], 정서적 친밀감은 애정과 
소속(Belonging)의 욕구와 관계(Relatedness)의 욕구, 
존경(Esteem)의 욕구를 포함한다. 일찍이 나이가 많아져
도 노인들은 성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밝힌 보고서
[6] 이후로, 남녀 구별 없이 성욕과 성행위는 삶이 유지
되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노인의 성생활
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의하면[4] 노인의 성생활 감소의 
원인은 나이보다는 사회적 환경과 주변인의 태도, 노인
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노화로 인
한 성 기능의 약화, 그리고 성생활을 할 수 없다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
년기의 성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신체적, 정서적 자기
표출의 욕구이므로 생물학적인 노화로 인해 노인들의 정
서적 결속에 대한 기회와 친밀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단
절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2], 지난 10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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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12)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년기 부부의 성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7].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꾸준한 성생활이 노화
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부부가 
친밀하게 능동적인 성생활을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노년기의 성은 단순
히 성적 본능을 충족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신체에 의한 자기 표출이며, 사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
는 가장 중요한 표현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18]. 이
렇듯 노인들의 성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
과도 연결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주요 개념의 정의
2.1.1 성(Sexuality)과 성생활
성은 여성과 남성의 생식적인 요소로, 개인의 성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구성되는 확대된 개념으로서 단순히 성
교(Sex)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만족, 친밀감, 즐거움
과 따뜻함을 함축하는 개념이다[16]. 

세계보건기구(WHO)는 성(Sexuality)이란 “성교, 성 
정체성과 역할, 성적 취향, 에로티시즘, 쾌락, 친밀도와 
재생산을 포괄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성(Sexuality)은 성
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심리적, 정서
적, 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
으로 이해된다[14]. 성생활은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을 
말하지만, 성교에서 사회적 관계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20]. 노인들에게 있
어서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성관계를 넘어 그 자체
가 정서적인 안정과 애착심, 존경심, 의사소통 등의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21]. 이렇듯 노인의 성생활 만족은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합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22],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보다 성생
활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2.1.2 정서적 친밀감(emotional closeness)
친밀감이란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

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부부 친밀감
을 “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정의[24]하였다. 또한 부부 친밀감을 행동이
나 행위로서의 친밀감, 개인적 능력이나 성향으로서의 
친밀감,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구성체로서
의 친밀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25]. 성적 친밀감

이란 부부가 성을 두 사람의 관계증진을 위한 한 측면으
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며[26], 애정과 신뢰를 바탕
으로 의미 있는 대상과 성적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
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27]. 성은 부부에게 있어서 그
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이다[28]. 부
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은 신체적인 즐거움뿐
만 아니라 사랑, 친밀감, 안정감과 같은 넓은 정서적 스
펙트럼을 의미한다. 또한 성생활의 만족은 단순히 성에 
대한 적응이나 기능이 아니라 부부간의 감정과 욕구의 
협상과 조율의 의미를 갖고 있다[29].

정서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
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배우자라고 생각하
며 늘 부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라고 정의
[30]하거나,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배우자
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상호공유적인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를 말한다[29]
고 하였다. 이는 두 사람간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로서 이
러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
한 필수요건이다[29] 라고 하였다. 

2.1.3 생활 만족도(Life satisfaction)
생활 만족도가 일반화된 것은 1961년 Neugarten, 

Tobin, Havighurst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 지표를 개발
한 이후로 보고 있다.

생활 만족도를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있거나[31],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
이나 행복한 느낌”으로 정의하고 있다[17]. 이러한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노인의 생활 만족도란 노인이 관련되
어있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인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감의 합치 
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2000년대 들어 노인의 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면

서 노년기의 성생활 및 성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리적 본능뿐만 
아니라 성생활과 관련된 정서, 태도, 관계 등 심리적, 사
회적 및 문화적 요소들과 함께 다루고 있다. 성생활 만족
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와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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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성생활 만족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성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불만은 개인의 욕구나 우

울, 불안, 불면증, 자살 등에 영향을 주므로 성생활의 만
족 여부는 개인의 삶 부분에 연관되어 생활 만족도에 영
향을 준다[14]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생
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신체적 및 정서적, 정신적
인 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32,33], 삶에 대한 
보람을 높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므로[18,34] 노인의 
성생활과 성 태도가 긍정적이면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1]. 능동적인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유
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생활 만족도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35]와 능동
적인 성생활을 하는 부부의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
구[36]를 보면 성생활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는 분명한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생활 만족도와 관련
한 연구에서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
관관계가 나타났고[18],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37]고 하였다. 또한 생활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보다 성생
활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23,30], 결과로써 노
년의 성생활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것이
라고 하였다[30]. 그러면서 성생활은 노화와 치매, 건망
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고 특히 성관계를 가질 때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노년의 우울증이나 의욕 저하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23]. 실제 규칙적인 성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발기
부전, 성교통,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능력, 근 긴장도, 요
실금 빈도 등에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38]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의 삶에서 
성생활과 성생활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성생활 만족은 노인들의 생활 만족
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와 관계
노인의 성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신체적 차원에서의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E. Steinke & M. 
Bergen[39]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성은 그 자체의 목
적으로서의 성, 즉 기쁨, 이완, 의사소통, 친밀감을 공유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노인의 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 친밀감, 즐거
움, 따뜻함 등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
을 강조[36]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성생활은 신체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부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

는 것이다. 성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성 만족을 높이고 성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40]고 하
였으며 특히 이런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은 신뢰와 애정
을 바탕으로 부부가 성적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부부간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인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격과 의사소
통을 반영한다[41]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생활의 만족
은 부부간의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이라는 연구 결과[20]
도 있다.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본 연구에
서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며, 이는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27]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
의 정도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쳐서 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을 부부친밀
감과 같은 의미로, 성적친밀감을 부부친밀감의 하위개념
으로 보고 있다[20]. 

부부친밀감이 노년기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
서 부부친밀감이 중요 변인으로 부각 되고 있다[30]고 했
으며, 부부친밀감이 노년에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에 결
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18]. 이런 연구들은 
노년기의 성과 성생활이 생활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며,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
인의 성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앞에
서 주장한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신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는 부부간 감정적 정서적 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 그리고,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와 성생활빈도, 배우

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나이, 학력, 종교, 지역, 건강 상태, 소득수준을 활용하였
으며, 독립변수는 성생활에서 만족도와 빈도로 나누었고,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으로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는 
생활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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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57 51.0
Female 151 49.0

Age
60~69 years 128 41.6
70~79 years 133 43.1
80 years or more 47 15.3

Education level

No learning 45 14.6
Elementary school graduates 80 26.0
Junior high school graduate 80 26.0
High school graduate 66 21.4
Junior college or higher 37 12.0

Religion

none 94 30.5
Christian 76 24.7
Buddhism 71 23.1
Catholic 38 12.3
Etc 29 9.4

Area

Big city 62 20.1
Small and medium-sized city 109 35.4
Farming and fishing village 132 42.9
Etc 5 1.6

Health
state

Very good 13 4.2
Good 150 48.9
Average 106 34.5
Bad 30 9.8
Very bad 8 2.6

Income
level

Basic recipient 43 14.1
Second-level 18 5.9
Lower middle 70% 113 37.0
Top 30% 131 43.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

3.2 연구가설 
연구가설 Ⅰ.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Ⅱ
1.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성생활빈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Ⅲ.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남양주

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유배우자 노인들
로 설문 조사에 동의한 대상으로 면접 조사 및 방문 조사
를 하였다.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일 동안 하였으며, 총 309부 중 서울 

마포구 100부, 경기도 남양주시 104부, 가평군 105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
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조사대상자 각 척도 상관관
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와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5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7문항, 성생

활 만족도 6문항, 성생활 7문항,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
감 10문항, 생활 만족도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내용 중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자료로 최소 1점~최대 5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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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M SD

Sexual life satisfaction 

Very good 21 7.0

3.37 1.012
Good 147 48.7
Average 78 25.8
Not satisfied 35 11.6
Never satisfied 21 7.0

Sex life frequency

Never 55 18.1

3.18 1.283

1-2 times a year 28 9.2
1-2 times every 6 months 62 20.4
1-2 times a month 125 41.1
1-2 times a week 34 11.2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Very good 59 19.5

3.82 .734
Good 152 50.3
Average 74 24.5
Bad 11 3.6
Very bad 6 2.0

Life satisfaction 288 100 3.64 .698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

지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
다. 성생활과 성생활 만족도 측정은 J. H. Kim[42]과 J. 
S. Youn[43]이 사용한 도구로 7문항과 6개 문항으로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서열척도 하
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문제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
롬바흐 계수(Cronbach's Coefficient)로 0~1의 값으로 
성생활 신뢰도는 최저 0.563~ 최고 0.738로, 성생활 만
족도는 0.665로 나타났다. 성생활빈도는 성 횟수를 나타
내는 것으로 J. H. Kwon과 Y. M. Lee[44]가 사용한 도
구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은 H. J. Lee[45]가 개발
한 부부친밀감의 척도를 토대로 I. J. Yun[13]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문항은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J. S. 
Youn[43]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
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고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만족도가 높다. 생활 만족도 신뢰도는 Cronbach's 
a=0.918이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1%, 나이는 60, 70대가 전체의 84.7%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과 중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

장 높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60.1%, 그중 개신교가 
24.7%이다. 지역은 농어촌에 사는 비율이 42.9%이고. 
건강 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87.6%였으며, 
생활 수준은 상위 30%의 비율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문항별 전체 평균은 3.37로 응답자의 대부
분이 보통 이상임을 보여 주었다. 노인의 성생활빈도를 
분석한 결과, ‘1개월에 1~2회’가 41.1%로 가장 높았고, 
1년에 1~2회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은 3.18
로 6개월에 1~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을 분석 결과 전체 평균 3.82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생
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을 통틀어서 보면 
M=3.64로 대부분 보통 이상의 생활 만족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4.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비교
Table 3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성생활 만족도 차

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p<.05), 지역(p<.05), 건강
상태(p<.001)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여준다. 성별에서는 남성(M=3.49)이, 지역에서는 중소도
시(M=3.57)가 그리고 건강 상태는 좋은 편임(M=3.58)
이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생활과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43

Division Sex life satisfaction Sex life frequency Emotional intimacy Life satisfaction

Gender 

Male 1)
3.49±0.91 3.37±1.11 3.91±0.72 3.69±0.61

Female 3.24±1.12 2.99±1.34 3.72± 0.97 3.59±0.77
t 2.107* 2.597** 1.949 1.292

Age

60~69 years 3.47±0.98 3.43±1.25 2.16±0.89 3.66±0.74 
70~79 years 3.32±1.01 3.14±1.27 2.24±0.86 3.63± 0.72
80 years or more 3.24±0.92 2.62±1.24 2.09±0.71 3.62± 0.48
F 1.187 6.903*** 0.565 0.091

Education 
level

No learning 3.00±0.95 2.68±1.25 2.50±0.91 3.46±0.71 

Elementary school 
graduates 3.40±0.98 3.05±1.19 2.21±0.84 3.62± 0.67

Junior high school 
graduate 3.50±1.01 3.39±1.24 2.06±0.85 3.68± 0.73

High school graduate 3.39±1.06 3.31±1.35 2.11±0.86 3.66± 0.72

Junior college or 
higher 3.43±1.04 3.38±1.32 2.16±0.76 3.80± 0.56

F 1.842 2.825* 1.763 1.238

Religion

none 3.25±1.03 2.99±1.32 2.34±0.81 3.35±0.75 

Christian 3.53±1.01 3.41±1.18 2.01±0.88 3.86±0.52

Buddhism 3.28±1.09 3.10±1.22 2.22±0.91 3.77±0.64

Catholic 3.38±0.86 3.27±1.34 2.16±0.89 3.60±0.72

Etc 3.55±0.87 3.28±1.16 2.03±0.62 3.81±0.67 

F 1.199 1.294 2.015 6.940***

Area

Big city 3.52±0.64 3.49±1.07 2.00±0.65 3.75±0.45 

Small and medium-sized 
city 3.57±1.00 3.39±1.13 2.00±0.93 3.95±0.61

Farming and fishing 
village 3.12±1.12 2.84±1.43 2.42±0.83 3.31±0.73

Etc 3.60±0.54 3.80±0.44 2.40±0.54 4.08±0.33

F  4.248* 7.038*** 6.248*** 18.438***

Health
state

Very good 3.77±0.83 3.46±1.19 2.00±0.81 4.19±0.42 

Good 3.71±0.82 3.58±1.11 1.86±0.68 3.92±0.58 

Average 3.15±1.01 2.81±1.29 2.44±0.81 3.48±0.64 

Bad 2.61±0.99 2.69±0.33 2.83±1.01 2.81±0.63 

Very bad 2.00±1.30 1.88±1.45 2.75±1.03 2.77±0.57 

F 13.195*** 8.840*** 15.173*** 30.863***

Income
level

Basic recipient 3.2±0.94 2.53±1.18 2.31±0.78 3.46±0.63 

Second-level 3.2±0.83 3.24±0.90 2.06±0.74 3.51±0.61 

Lower middle 70% 3.3±1.11 3.17±1.35 2.32±0.87 3.59±0.71 

Top 30% 3.5±0.93 3.40±1.22 2.05±0.86 3.78±0.72 

F 1.982 5.581** 2.459 2.944*
1) : Mean±SD
* p<0.05 ** p<0.01 *** p<0.001

Table 3. Differences in sex life satisfaction, sex life frequency, emotional intimacy and life satisfaction    
(n=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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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Gender (1=Male) 1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2. Age .053 1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3. Education level
(1=No learning) -.164** .332 1 ㅤ ㅤ ㅤ ㅤ ㅤ ㅤ ㅤ ㅤ

4. Religion(1=none) .086 .016 .085 1 ㅤ ㅤ ㅤ ㅤ ㅤ ㅤ ㅤ

5. Area(1=Farming and 
fishing village) -.214** -.206*** -.098 .267** 1 ㅤ ㅤ ㅤ ㅤ ㅤ

6. Health state .126* -.243** -.266** -.161** -.191** 1 ㅤ ㅤ ㅤ ㅤ ㅤ

7. Income level
(1=Top 30%) .112 -.299**  -.324** -.042 .063 .167** 1 ㅤ ㅤ ㅤ ㅤ

8. Sexual life frequency .148** -.219** -.160** -.100 -.230** .318** .148** 1 ㅤ ㅤ ㅤ

9. Sexual life
 satisfaction .121* -.111 -.150** -.079 -.213** .416** .136* .544** 1 ㅤ ㅤ

10.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113* .012 -.149** -.126* -.236** .377** .142* .407** .565** 1 ㅤ

11. Life satisfaction .076 -.017 -.109 -.285** -.407** .540** .163** .041 .507** .518** 1

*p<.05, **p<.01, *** p<0.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다음은 성생활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유의한 차이
가 보이는 변수는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 즉 성별
(p<.01), 연령(p<.001), 학력(p<.05), 지역(p<.01), 건강
상태(p<.001), 소득수준(p<.01)이다. 여성보다 남성
(M=3.37)이 성생활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에서
는 60대가(M=3.43), 학력은 중졸(M=3.39)이 1순위로 
가장 높은 성생활빈도를 나타냈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성생활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
감 만족도 차이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지역(p<.001)
과 건강상태(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준다. 지역의 경우 농어촌(M=3.42)에서 가장 높았
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M=2.00)로 낮게 나타났
다. 그런데 건강 상태에서는 건강이 나쁠수록 좋은 경우
에 비해 정서적 친밀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생활 만족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종교(p<.001), 지역(p<.001), 건강상태
(p<.001), 소득수준(p<.05)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이, 지역에서는 중소도시, 건강 상태는 좋을수록, 그리
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생
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채택한다.

4.3 변수 간 상관관계 비교
Table 4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대부분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
별의 경우 나이, 종교, 소득수준, 생활 만족도를 제외한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 나이는 지역(p<.001), 건
강 상태(p<.01), 소득수준(p<.01), 성생활빈도(p<.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나이가 증가할수록 건강상태는 
안 좋아지며, 성생활의 빈도 및 소득수준은 감소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학력의 경우는 종교, 지역, 생활 만족도를 
제외한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p<.01), 성생활빈도
(p<.01), 성생활만족(p<.01), 정서적 친밀감(p<.01)이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
태, 성생활빈도, 성생활만족, 정서적 친밀감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종교의 경우 지역(p<.01), 건강 상태(p<.01), 
정서적친밀감(p<.05), 생활만족도(p<.01)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수입은 성생
활빈도(p<.01), 성생활 만족도(p<.05), 정서적 친밀감
(p<.05), 생활 만족도(p<.01) 모든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다
시 말하면 수입이 증가할수록 성생활빈도, 성생활 만족
도, 정서적 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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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1.723 ㅤ 3.362** .782 ㅤ 1.639
Gender (male) -.070 -.049 -.957 -.162 -.115 -2.414*
Age .005 .041 .758 .007 .059 1.192
Education level (no learning)
Elementary school graduates -.061 -.038 -.525 -.080 -.050 -.764

Junior high school graduate -.160 -.099 -1.220 -.159 -.098 -1.348
High school graduate or higher -.035 -.023 -.266 -.057 -.038 -.484
Religion (none)
Christian .230 .136 2.411* .223 .132 2.612**
Buddhism .184 .110 1.989* .247 .148 2.987**
Catholic .052 .024 .467 .075 .035 .752

Etc .075 .031 .588 .070 .029 .614
Are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Big city .209 .120 2.147* .228 .131 2.562*
Small and medium-sized city .606 .415 7.037*** .505 .346 6.398***
Etc .586 .101 2.124* .466 .081 1.895
Health state .416 .477 9.399*** .226 .259 4.920***

Income level (top 30%)
Basic recipient -.383 -.196 -3.250*** -.319 -.162 -2.949**
Second-level -.305 -.100 -1.960 -.312 -.102 -2.249*
Lower middle 70% -.161 -.109 -2.056* -.112 -.076 -1.594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144 .176 3.277***
Sexual life frequency .005 .010 .170

Sexual life satisfaction .109 .154 2.623**
F 14.126*** 17.784***
R2 .478 .595
R2 change amount .117
* p<0.05 ** p<0.01 *** p<0.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n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위의 결과를 토대로 성생활 만족도는 정서적친밀감
(p<.01), 생활 만족도(p<.01)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생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정서적 친밀감, 생활 만족도
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친밀감과 생
활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의적인 의미
를 나타냈다(p<.01). 이 또한 정서적 친밀감이 증가할수
록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4.4 변수들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회귀모형의 구축을 위해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단계적 변수 선택 방법을 이용하여 성생
활빈도, 성생활 만족도,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

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생활 만족
도)에 영향력이 큰 독립변수를 하나씩 선형회귀모형에 
추가해가는데, 이렇게 독립변수들이 추가된 선형모형에
서 특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이 독립변수를 선형회귀모형에서 제외시킨다. 이
러한 방법을 최적의 모형을 구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
였다.

Table 5는 노인의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성생활
빈도와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1에서는 종교에서 종교 없음=1일 때 개
신교와 불교, 지역은 농어촌=1일 때 중소도시, 대도시에
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좋을수록, 소득수준은 
상위 30%=1일 때 기초수급자, 중하위 70%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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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모델 2는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과 성생활 만족
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
이, 종교에서는 개신교, 불교가 차이를 보인다. 지역에서
는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건강 상태는 좋을수록, 소득수
준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모델 1과 모델 2를 비교해 볼 때. 모델 1에서 성별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모델 2에서는 여성 노인이 생활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 개신교, 불교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지역과 건강 상태는 모델 1과 같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에
서는 모델 1에서 기초수급자, 중하위 70%에서 차이를 보
였는데, 모델 2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 여성이, 종교가 없는 노인
보다 종교가 있는 노인이,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건강 상
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은 
47.8%, 모델 2는 59.5%, 11.7% 증가로 변화량을 통해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II-1 <성생활 만
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III<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는 채택했다. 그러나 연구가설 II-2<성생활빈
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했다. 그
리고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는 성생활 만족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 이상으로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적으로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의지하고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노인의 성
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들의 성생
활과 유배우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성의 중요성에 
대한 전파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
다. 조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남양주시
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유배우자 노인들로 

설문 조사에 동의한 대상으로 면접 조사 및 방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0
월20일까지 11일 동안 하였으며, 총 309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
펴보면, 성별은 남성 51%, 나이는 60, 70대가 전체의 
84.7%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과 중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 60.1%, 그중 
개신교가 24.7%로 나타났다. 농어촌에사는 비율이 
42.9% 이고. 건강 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87.6%였으며, 생활 수준은 상위 30%의 비율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는 전체 평균
은 3.37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통 이상임을 보여 주었
고, 노인의 성생활빈도는 ‘1개월에 1~2회’가 41.1%로 
가장 높았고, 1년에 1~2회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에 대해선 전체 평균 
3.82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노인의 생활 만족도도 전체 평균 
3.64로 대부분 보통 이상의 생활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성생활 만족도는 여성
보다 남성이, 지역에서는 중소도시가,건강 상태는 좋은 
편 이상일때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생활 빈도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에서는 60대
가, 학력은 중졸이 1순위로 가장 높은 성생활 빈도를 나
타냈다.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만족도는 지역의 경우 
농어촌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 상태에서는 건강이 나쁠수록 
좋은 경우에 비해 정서적 친밀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
다. 생활 만족도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는 중소도시, 건강 상태는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나이는 지역, 건강 
상태, 소득수준, 성생활 빈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으며, 학력의 경우는 건강상태, 성생활빈도, 성생활만
족, 정서적 친밀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수입
은 성생활빈도, 성생활 만족도, 정서적 친밀감, 생활 만
족도 모든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다. 성생
활 만족도는 성생활빈도, 정서적 친밀감,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생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성생활빈도, 정서적 친밀감,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는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 또한 정서적 친밀감이 증



노인의 성생활과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47

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
인들이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노년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책임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46], 본 연
구에서도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 또
한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배우자와의 성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정서적 친밀감 역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노인들은 안정과 유대
감, 그들이 삶을 살아내는데 힘이 되는 기반인 관계자원
을 제공받게 되므로 이런 친밀감의 경험은 개인의 복지
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상관관계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와 
정서적 친밀감은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47,48] 역시 노인의 삶에 
있어 성생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의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성생활빈도와 성생
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실시 결과 모델 1에서 
성별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모델 2에서는 여성 노인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서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 개신교, 불교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성생활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 여성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
다 종교가 있는 노인이,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건강 상
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은 
47.8%, 모델 2는 59.5%, 11.7% 증가로 변화량을 통해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II-1 <성생활 만
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III<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연구가설 II-2<성생활
빈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존경이나 자아실현과 관계가 있고, 성
장 욕구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존이나 존재와 
관련된 욕구인 성생활에 관련된 욕구가 충족되어야 정서
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정서적 친밀
감이 높아지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노인의 행
복감과 밀접한 생활 만족도는 성생활도 관계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부 간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고 제

고 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을 끌어
올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성생활빈도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그리 크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이, 다만 건강 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배우자와 친밀할수록 생활 만족도도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 만족도에서는 개신교 혹은 
불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소도시 이상에 거
주하는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42,44,48]은 대체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생활 만족도는 성생활 만
족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노년기의 성생활은 건강 상
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도 높아, 부부
친밀감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 되며, 또한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사회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
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부친밀감을 높일 방법
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배우자 간 의사소통과 공통의 취미활동, 종교 활동이
나 봉사활동 등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
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의 성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욕구 해소라는 성행동만 볼 것
이 아니라 상대방과 교감해서 친밀감을 상호작용하는 방
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인들은 성적 욕구와 
관계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자기 결정력과 통제력
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노
인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성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하는 한편,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시민단체나 사회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다. 무 배우자의 경우 노인들의 문화 놀이터를 활성화
해서 이성 교제나 재혼을 도와주는 일도 한 방편이 될 것
이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인복지법 외에도 ‘노
인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미국의 성정보교육위원회
(SIECUS: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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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United States)와 같은 기관을 설립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아
가 사회복지, 노인학, 사회학, 간호학, 그 외의 여타 학문 
분야를 포함, 다학제 간의 교류를 통한 통합적 접근・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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